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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당분간 초강세 유지
이란 핵문제 영향으로 … 2/4분기 감산 가능성도 제기돼 

국제유가가 이란 핵문제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이란 핵문제 및 2006년 국제유

가 전망>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에서 이란 핵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의 논의향방 등에 따라 국제유가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유엔 안보리의 논의가 IAEA의 이란 핵문제 보고서가 나오는 3월6일 이후로 연기된 점을 고려하면 단기

적으로는 외교적 해결노력도 병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태의 조기해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3월8일로 예정돼 있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기총회에서 2006년 2/4분기의 계절적 수요감소에 따

른 감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분간 유가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협의회는 해외 전문기관들도 2005년 말보다 국제유가 전망치를 배럴당 5-7달러 정도 상향조정하고 있는 점

에 주목하고 OPEC 정기총회 개최와 IAEA의 유엔 안보리 보고가 이루어지는 3월 초 차기 회의를 개최해 국

제석유시장 동향을 재점검키로 했다.

회의에는 산업자원부, 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국제금융센터, 

국방연구원 등의 국제석유시장 및 중동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

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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